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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유, 2010년 80-85달러 지속
석유공사, WTI는 80-90달러 형성 … 재고 감소에 투기자금 유입으로

최근 급등세인 두바이(Dubai)유 가격이 2010년 배럴당 80-85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석유공사는 4월27일 국제유가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“최근 석유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WTI(서부텍사스 경

질유)가 당초 예상했던 배럴당 70-80달러에서 벗어난 80-90달러를 지속함에 따라 유가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

있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석유 수요 증가와 재고 감소, 투기자금 유입 지속 가능성 등으로

2010년 남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80-85달러 수준을 횡보할 것”으로 전망했다.

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3월 배럴당 75달러에서 5달러 상향 조정한 배럴당 80달러로 제시했다.

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듯 2008년 수준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고, 수급 측면에서 석유 재고 및

OPEC(석유생산국기구)의 잉여 생산능력이 2008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돼도 2008년 수준의 공급불

안이 야기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.

또 “금융 측면에서 투기자금 규제조치 강화, 하반기 출구전략 가능성 등에 따라 상품시장으로 투기자금이

대이동할 가능성은 작다”고 덧붙였다.

석유공사는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을 당초 140만배럴보다 20만배럴 증가한 160만배럴로 전망했다.

석유 재고는 2009년 4/4분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앞으로도 수요 증대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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